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시리는 8월의 어느 주말, 바쁜 

직장 생활, 학업에 치여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1박 2일의 피정은 바쁜 삶에 쉼표를 찍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날 밤 우리는 모두 같이 

모여 이번 피정의 주제인 “레지오의 매력”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는데 무엇이 우리를 레지오로 

이끌었는가에 대해 깊은 생각을 나눌수 있었습니다. 

마냥 봉사가 좋아서, 기도가 좋아서 레지오에 입단한 

친구들, 아무것도 모르고 레지오에 들어오게 된 친구들, 어느새  성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다 선한 세상을 

만드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성모님의 군대로써 우리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다른 쁘레시디움의 활동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끈기있게 활동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봉사가 얼마나 뜻 깊은 일인지 새삼 알게되었고, 또한 틀에 박혀 안일하게 

봉사했던 우리 자신을 반성 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 강의 중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면서 지고 가야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해보게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험난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매번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럴때 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대화하고 여기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영성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잡은 듯한 하룻밤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현재 침체된 청년 레지오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수 있을까에 대한 토의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논의된 해결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믿음과 꾸준한 기도 생활이 뒷받침 

되는 것과  개개인의 성화부터 실천하여 이것이 레지오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피정 속에서  우리는 세속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굴레들에서 벗어나 모든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그리고 성모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태해졌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체험해 본 것이죠.  각기 다른 이유로 청년 레지오 공동체의 일부가 된 우리지만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봉사와 기도생활을 통해 성모님의 군대로써의 매력을 세상 온누 리에 전하는 

단원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장 수녀님,  청년 쁘레시디움 단장님들, 전 

스테파노 신부님 그리고 정성이 담긴 식사를 준비해주신 성인 쁘레시디움 단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사 시간 안내

사목지표 청년 레지오 피정을 마치고...

공지사항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시티) 

5:30 pm (영어)

7:30 pm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 요셉 신부), 8756 3331 (전 스테파노 신부), 8756 3332 (노 미카엘 신부), 9558 3498 (홍 야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좌 인노첸시아 원장수녀, 최 디아나 수녀, 윤 바오로 수녀)  연령회  0433 067 456 (김인섭 야곱)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 요셉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홍 야고보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정영수 요한

김제인 요셉피나 (정의의 거울 Pr.)
■ 17 / 8월 12 지구 ■ 24, 31 / 8월 11 지구 ■ 7, 14 / 9월 01 지구   ■ 21, 28 / 9월 02 지구

■ 전례 , 커피, 청소  9:00 am ■ 미사중 10:30 am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The Korean Martyrs and St. Stanislaus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봉헌금(2차)

  $ 2,373.60 

교무금 

 $ 17,462.25 

감사헌금

 $ 252 

기타

 $ 2,584.35

지출

 $ 20,242.27 

누적잔액

 $ 37,884.55 

미사 참례수

1,823명

소공동체와 

레지오가 활발한 공동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선교로 나가는 공동체를 

건설 합시다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안내

- 기간:  9월 7일(주일) 까지

- 시간: 금(7:30pm 미사 후), 주일(1:00pm)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 방송안내 (PBC)

- PBC 방송 링크 (Flash player가 필요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http://web.pbc.co.kr/home/PBC_OnAirVideoPlayer.html

가톨릭 선교 중창단 오디션

- 일시: 8월 17일(주일) 4:00pm

- 문의: 최희정 로사 (0431 198 376)

혼인교리 강좌

- 일시: 8월17일(주일) 12:30pm-6:00pm, 가브리엘방

- 대상: 내년 2월까지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병자영성체 

- 일시: 8월 20일(수) 

성령 봉사회 총회

- 일시: 8월 20일(수) 7:30pm 미사 후

유아세례 신청/접수

- 일시: 8월 23일(토) 2:00pm

- 부모면담: 8월 20일(수) 7:30pm 미사 후 미카엘 방

사목회의

- 일시: 8월 24일(주일) 12:00pm 

시드니 ME 11차 주말 안내 

- 기간: 8월22일(금) - 24일(주일)

- 장소: Edmund Rice Retreat Centre

- 접수: 0433 451 502/0412 964 992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8월 28일(목) 7:30pm

성모회, 마리아회 피정

- 일시: 10월 3일(금) - 4일(토)

- 장소: St. Joseph’s Spirituality Education Centre 

울뜨레아 피정

- 일시: 10월 18일(토) - 19일(주일) 

- 장소: Hartzev Park 피정센터 (Bowral)

- 접수: 사무실앞($50)

단체모임

- 8월 17일(주일) : 요한회/안나회/독서단/글로리아 성가대

- 8월 22일(금): 방송실

- 8월 23일(토): 청년 연합회

초등부 겨울캠프 사진인화 신청

- 장소: 사무실 입구 

교구 성소자 피정 (무료)

- 일정: 9월 13일(토) - 14일(주일)

- 문의: 9390 5970, vocations@sydneycatholic.org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329    봉헌: 340, 210    성체: 174, 164, 176    파견: 438

제 1독서   이사 56,1.6-7     제 2독서   로마 11,13-15.29-32      복음   마태 15,21-28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중식 메뉴

소고기 무우국 (11지구)



교황님 방한 - III

공동체 소식 살아 숨쉬는 공동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15,15)

▶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하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베드로이다.” (마태16,18)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적 메세지는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16,18)

▶ 가톨릭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16,19)

▶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교회에 부여해 주신 풀고 

매는 권한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 외 성경 구절

▶ 위 성경 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이 다가옵니까(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을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8월 24일 복음 나누기  /  마태 16,13-20

질문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원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2013년 3월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1년 반 동안 그분이 

보여주신 행적, 특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저는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체험도 

했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궁동성당 보좌신부로 부임했지만, 한 달 

만에 병원에 입원하여 4개월간 사목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 

니다. 당시 궁동성당은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아 새 성전도 봉헌 

하였고 본당 조직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본당 공 

동체가 매일 미사 전에 저의 쾌유를 위한 기도를 바치면서 영적인 

친교와 일치를 이루고 더욱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의 존재가 

본당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제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가보다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일상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직장직종 전담사제 김대건 베드로

청년 레지오 피정이 8월 9일(토)부터 10일(주일)까지 베트남 

공동체 피정센터에서 실시 되었다. 이번 피정에는 청년 레지오 

단원 19명이 참석하여 성모님의 군대로서 지녀야할 마음가짐을 

되집어보고, 또한 청년 레지오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뤄졌다.

청년 레지오 피정

금주 성경 읽기

주일토금목수화월

시편

36-40

시편

41-45

시편

46-50

시편

51-55

시편

56-60

시편

61-65

시편

66-70

8월 14일(목) 한국에 도착 

한 교황은 영접을 받는 자 

리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청와대에서 평 

화와 화해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전달했다.

복자 124위 초상화

124위 시복식

8월 15일(금)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집전 

(대전 월드컵 경기장)

8월 15일(금) 오후 솔뫼성지 방문 및 아시아 젊은이들과 

만남


